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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요약
ㄴ

업무 중 경험하게 되는 직무스트레스는 성과 향상 등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적절히 관리되지 않으

면 소화기 질환 등 다양한 신체 질병을 유발하고 우울증, 신경 질환 등 정신 질환을 일으키기도 한다. 특히 환자의 

건강과 밀접히 관련된 일을 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타 직업군 근로자에 비해 직무스트레스의 정도가 높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 직무스트레스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정서적 소진과 우울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는 개인과 조직

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올바른 관리를 통해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

료기관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 정서적 소진과 우울의 관계에서 정서적 소진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자가 보고식 

설문 조사법을 이용하여 서술적 조사 연구를 실시하였다. 총 298부의 유효 설문지를 통계분석 자료로 이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코딩 과정을 거쳐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5 및 AMO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의료기관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정서적 소진과 우울에 일부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기관 종사자의 정서적 소진이 우울에 일부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의료기관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정서적 소진, 우울 간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직

무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정서적 소진이 매개변수로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의료기관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는 근로자의 정신건강과 신체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유발하

는 등 조직적 측면의 악영향 등을 일으킨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의료기관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적절

히 관리할 수 있도록 조직적 측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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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 직장인의 직무스트레스 경험률은 일본, 

미국, 독일 등 OECD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Kim et al., 2012) 국내 여러 연구에서

도 한국인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다는 결과

가 밝혀진 바 있다(Song, 2017). 직무스트레스는 

직업을 가진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Kim, 2017), 다양하고 복

잡한 경쟁구조를 가진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

들에게는 더욱 큰 문제로 다가온다(Park, 2018). 

적절한 수준의 직무스트레스는 근로자에게 동

기를 부여하고 조직에 몰입하게 하며 성과를 

높이는 등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자극으로서 작

용한다(Park, 2001 ; Wie, 2009). 하지만 불필요

하게 지속되고 가중되는 직무스트레스는 근로

자에게 피로, 신경과민, 불안, 걱정 등을 일으켜 

정신건강을 위협하고 소화기 질환 등 여러 질

병을 일으켜 신체 건강을 해칠 수 있다(Kim, 

2013). 실제로 여러 연구를 통해 그 인과관계가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Jung, 2017) 국가

적 측면에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

식되고 있다(Kim, 2010). 

지속된 스트레스 경험은 자신감 하락, 성취

감 저하, 불안감 형성 등을 유발해 삶을 피폐하

게 만들고(Kwon, 2004) 이는 동기부여 상실, 정

서적 고갈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켜 소진

(burnout)이라는 에너지 소모 상태를 경험하게 

한다(Kim, 2017). 심리적 소진은 부정적인 정서 

상태에서 나타나는 점진적 과정으로 무력감, 절

망감, 신체적 박탈감 등과 부정적인 자아개념, 

정서적 고갈 등을 나타내게 한다(Jung, 2002). 

나아가 우울과 같이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개

념으로서 부정적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Hulsheger & Schewe, 2011), 우울이란 자기 자

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결과로서 상실감, 실

패감, 무력감 등을 나타내는 정서적 장애 상태

를 일컫는다(Beck, 1967). 우울로 인해 집중력 

저하, 불면증, 죄책감, 자존감 하락, 흥미와 기

쁨의 상실 등의 개인적 증상이 나타나고

(Marcus et al., 2012) 조직의 생산성 저하, 이직

률 상승 등 조직적 측면의 부작용이 동반되기

도 하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가 더욱 중요하게 대

두된다.

최근 한국의 의료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

고 있으며 국민의 인식 수준 향상, 서비스 중심 

문화로의 변화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 간 경쟁 

역시 심화되어가고 있다(Lee, 2011). 또 지속적

으로 발전하는 의료기술의 습득과 적용, 의료서

비스의 질적 향상, 환자의 심리적 만족감 증대 

등 다양하고 끊임없는 요구로 인해 의료기관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는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처럼 의료기관 종사자는 직무적 특성과 국내 

의료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타 직업군의 근

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

할 수밖에 없다(Ko et al., 2006). 의료기관 종사

자의 직무스트레스는 근로자 개인에게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직장에서의 역할 수

행을 원활히 하지 못하게 하며 이는 곧 의료의 

질 저하를 불러오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 따라서 의료기관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

를 예방하고 완화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모색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정서적 소진, 우울의 

관계를 밝히고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거나 

예방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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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직무스트레스

스트레스란 특정한 상황이나 사건에서 유발

되는 지나친 심리적 요구나 압력에 대한 적응 

양식으로(Lee, 1998) 생활 속에서 누구나 한 번

쯤은 느껴본 적 있는 경험이지만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으로서 알려지며 다양한 학

문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Kim, 

2017). 여러 스트레스의 영역 중 직무 차원의 

개념으로 한정하여 정의한 것을 직무스트레스

라고 하는데, 이는 직무와 관련된 상황에서 불

가피하게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일컫는 것으로

(Shin, 2015) 학자에 따라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Kim, 2011 ; Park, 2018) 첫 번째, “환경과 자

극 그 자체로 보는 것”이다. 이는 직무스트레

스를 일으키는 환경적 자극이나 상황, 조건 등

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직무스트레스로 인해 

개인이 경험하는 심리적 반응은 배제하며, 직무

스트레스의 긍정적 측면은 인지하지 못한 채 

상황적 특성만으로 정의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Kim et al., 1999). 두 번째는 “환경에 대

한 개인적 반응으로 보는 것”이다. 이는 주어

진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개인이 경험하는 반

응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스트레스가 심리적, 

신체적 기능을 저하시키는 부정적 심리 반응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개인

의 상호작용으로 보는 것”이다. 이는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이더라도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

과 평가, 대처 방법에 따라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Lazarus & Folkman, 

1984). 

이처럼 학자와 관점, 시대에 따라 다양한 의

미로 직무스트레스를 정의하지만 스트레스가 

개인과 조직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공통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최근에도 이를 관리

하기 위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Kang, 2010).

2.2 정서적 소진

소진(burnout)이란 “다 써서 없어짐 또는 다 

써서 없앰”이라는 뜻으로(DoosanDong-A, 

1999) 1970년대 이후 스트레스의 개념이 널리 

알려지면서, 관련된 연구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이다. Freudenberger(1974)에 의해 소진에 

대한 최초의 정의가 내려진 이후 여러 학자들

이 소진에 대한 연구를 이어나갔으며 현재는 

여러 연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의한 

Maslach & Jackson(1981)의 개념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들은 소진을 “사람들과 직접

적으로 일하는 개인들 사이에서 빈번히 일어나

는 정서적 고갈(emotional exhaustion), 비인간화

(depersonalization), 개인적 성취감(sense of 

personal accomplishment) 상실을 주된 증상으

로 하여 나타나는 심리적 증후군”이라고 하였

다. 

이 세 가지 요인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밀접한 관계에 놓여있지만, 특히 정서적 소진이 

소진의 핵심 개념으로서 최초 시발점이 되어 

비인간화와 개인 성취감 감소를 유발할 수 있

다고 하였다(Maslach & Jackson, 1981). 따라서, 

개인 성취감 감소와 비인간화는 정서적 소진으

로 인해 나타나는 하나의 증상으로서 볼 수 있

으며, 소진에 대해 연구로는 정서적 소진의 개

념이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2.3 우울

우울이란 침울한 기분과 같은 사소한 정서적 

경험에서부터 병적인 상태에 이르기까지 연속

적으로 이어지는 정서장애로(Battle, 1978)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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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상생활 중 경험할 수 있는 상태이다. 하지

만 우울은 식욕 저하나 과식, 피로감, 수면 부

족, 무기력감, 집중력 감소, 흥미의 상실, 비판

적 태도 등의 증상을 나타내어(DSM-IV, 1994) 

개인의 생활이나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기도 한다. 실제로 하버드대학교에서 2010년 발

표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업무 능률, 생산성 저

하 등과 같은 사업장의 비용을 유발하는 질병 

1순위가 우울증으로 나타났다(Ministry of 

Health and Wealfare, 2013). 우울에 영향을 미

치거나, 유발하는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

만 보편적으로 유전적인 요인까지 포함하는 생

물학적 요인, 성격이나 자기효능감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심리학적 요인, 학교나 사회, 국가 

등의 사회적 요인으로 나뉜다. 이는 개인의 생

물학적인 요인과 심리적 취약점, 힘든 생활이나 

업무 상황 등과 같은 스트레스 사건의 상호 작

용에 의해 우울이 유발된다고 보는 것이다

(Akiskal, 1985). 이렇게 발생된 우울은 여러 증

상을 나타내는데, 공통적인 점은 슬픈 감정, 불

안, 공허함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하여 자

신의 처지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스스

로를 무가치하다고 여겨 자신감을 잃게 하며, 

식욕 감퇴, 불면증, 체중 저하 등과 같은 신체

적 증상을 동반하게 한다는 것이다. 

매년 우울증으로 진료받는 인원은 증가하고 

있으며 전 연령대에서 우울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HIRA, 2010). 이는 곧 개인의 정신 건강 

위협은 물론, 조직적 측면에서도 부정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울이 더욱더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3. 연구설계

3.1 연구 모형과 가설

의료기관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 정서적 소

진, 우울이 서로 연관성을 갖는다는 가정 하에 

직무스트레스가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 또 직무스트레스는 정서적 소진을 매개하여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알아보

고자 한다. 직무스트레스를 유발하는 7가지 요

인을 독립변수로 규정하고 우울을 단일 요인의 

종속변수, 정서적 소진을 단일 요인의 매개변수

로 규정하여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H1) : 의료기관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

는 정서적 소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H2) : 의료기관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

는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H3) : 의료기관 종사자의 정서적 소진

은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Fig. 1-1. Model of the Research

3.2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

가 정서적 소진을 매개하여 우울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이며 편

의표본추출법을 사용하여 부산광역시 및 경상

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

으로 2020년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자료

수집하였다.

연구자가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부서장

의 승인을 받아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 동의를 받은 뒤 설문을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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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코로나19 감염병의 전파 등 사회·환경

적 상황으로 인해 대인 접촉을 꺼리는 대상자

에게는 온라인 설문지를 배부하여 설문을 실시

하였다. 

일반적으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위한 표

본 수는 약 200~400개 정도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Woo,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본

의 크기를 300으로 설정하고, 탈락률 10%를 고

려하여 최종적으로 33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

였다. 총 315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그중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298부의 유

효 설문지를 통계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3.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

하였으며 일반적 특성, 직무스트레스, 정서적 

소진, 우울의 총 4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대상

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별, 연

령, 결혼 상태, 종교 등 9문항으로 구성하였으

며, Chang et al.(2005)에 의해 개발된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 도구 단축형(KOSS-SF, 

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Short Form)

을 이용하여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하였고 정서

적 소진은 Maslach(1982)가 개발한 MBI(Maslach 

Burnout Inventory)를 Choi(2002)이 한국어로 번

역하여 표준화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또 우울은 Chang(2000)에 의해 개발된 사회심

리적 건강수준 측정도구 단축형(PWI-SF)을 이

용하여 측정하였다. 

3.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5와 AMOS 25.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Frequencies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직무스트레스와 정서적 소진, 우울을 

측정한 도구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Cronbach's-α의 방법을 통한 신뢰도 분석을 실

시하였다. 

셋째, 가설 모형의 모형적합도를 검증하였다.

넷째, 직무스트레스와 정서적 소진, 우울 간

의 영향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

시하였다.

3.5 연구의 윤리적 측면

본 연구는 대상자의 권리와 윤리적 보호를 

위해 동의대학교의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사전 승인(승인번호: DIRB-202010-HR-R-28)을 

받은 후 승인된 연구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연구의 목적, 연구 방법 등에 대한 모든 사

항을 대상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사전에 설명 

후 동의를 받아 진행하였으며 수집된 모든 자

료는 온전히 연구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언제라도 중단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결코 없

음을 설명하였다.

4. 연구결과

4.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

여 표본 총 298명에 대해 빈도분석을 실하였으

며 그 결과는 <Tab. 4-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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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가설검증을 위한 예비분석

4.2.1 외생변수 탐색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외생변수 측정항목들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은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

였으며, 요인적재량의 단순화를 위하여 직교회

전의 하나인 Varinax회전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을 실시하였다. 요인적재값 0.5이상, 고유값 1.0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 직무요구도, 

직무자율성결여, 관계갈등, 직무불안정, 조직체

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의 7개 요인으로 묶였

다. 추출 된 7개 요인의 누적분산설명력은 

69.863%이었다<Tab. 4-2-1>.

4.2.2 내생변수 탐색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내생변수 측정항목들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은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

였으며, 요인적재량의 단순화를 위하여 직교회

전의 하나인 Varinax회전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을 실시하였다. 요인적재값 0.5이상, 고유값 1.0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 소진, 우울

의 2개 요인으로 묶였다. 추출된 2개 요인의 누

적분산설명력은 68.502%이었다<Tab. 4-2-2>. 

4.2.3 모형적합도 확인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된 집중타당

성과 판별타당성을 통계적으로 재검증하고 

구조모형 데이터와의 부합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χ2값과 p값(≥0.05), 

CMIN/DF(≤3), GFI(≥0.9), AGFI(≥.0.9), CFI

(≥0.9), TLI(≥0.9), SRMR(<0.08), RMSEA(≤

0.06)등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Tab. 

4-2-3>와 같다. 

적합통계량과 적합지수를 맞추기 위해 외

생변수에서 직무요구도 1개, 직무자율성결여 

1개, 조직체계 1개, 직장문화 1개의 변수와 

내생변수에서 소진 4개의 변수를 제거하여 

총 8개의 변수를 제거하였다.

4.2.4 집중타당성 검증

집중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

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부하량, AVE(평균분

산추출), 개념신뢰도(CR)를 확인하였다<Tab. 

4-2-4>. 

4.2.5 판별타당성 검증

빈도 %

성별
남성 58 19.5

여성 240 80.5

연령

20대 이하 178 59.7

30대 80 26.8

40대 33 11.1

50대 이상 7 2.3

결혼
기혼 92 30.9

미혼 206 69.1

학력

전문대 졸업 이하 116 38.9

대학교 졸업 171 57.4

대학원 졸업 이상 11 3.7

종교
있음 82 27.5

없음 216 72.5

월소득

200만원 미만 66 22.1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218 73.2

300만원 이상 14 4.7

의료기관

종별

1차 의료기관 30 10.1
2차 의료기관 248 83.2

3차 의료기관 20 6.7

근무

부서

진료부 117 39.3

행정부 178 59.7

기타 3 1.0

Tab. 4-1. Respondent’s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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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에 의해 집중타당성

이 입증된 각 요인 사이의 판별타당성을 검

증하기 위하여 각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

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 4-2-5>과 같다.

4.2.6 측정도구의 신뢰도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계수를 이용한 

내적일관성(internal consistency) 검증을 통해 

도구의 신뢰도를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 4-2-6>과 같다. 

n Cronbach's α

직무

스트

레스

직무요구도 3 .831

.771

자율성결여 3 .841
관계갈등 3 .846
직무불안정 2 .910
조직체계 3 .704
보상부적절 3 .818
직장문화 3 .724

소진 5 .941

우울 3 .834

<Tab. 4-2-6> Reliability Analysis

4.3 경로분석 가설검증

4.3.1 연구 모형의 적합도 분석

모형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χ2값과 p값

(≥0.05), CMIN/DF(≤3), GFI(≥0.9), AGFI

(≥.0.9), CFI(≥0.9), TLI(≥0.9), SRMR(<0.08), 

RMSEA(≤0.06)등을 이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 4-3-1>과 같다.

χ2(p) CMIN/DF GFI AGFI CFI TLI SRMR RMSEA

변수
536.830

(p=.000)
1.732 .890 .855 .949 .938 .051 .050

기준 ≥0.05 ≤3 ≥0.9≥0.9≥0.9≥0.9 <0.08 ≤0.06
적합

여부 
부적합 적합 양호 양호 적합 적합 적합 적합

<Tab. 4-3-1> Model fit

4.3.2 의료기관 종사자의 직무스트레

스와 정서적 소진 간 관계 분석

의료기관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정서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경로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 4-3-2>

과 같다.

비표준화

경로계수

표준화

경로계수
C.R p

채택

여부

H1-1 .432 .395 5.176 .000 adopt
H1-2 .323 .237 3.795 .000 adopt

H1-3 .207 .155 2.811 .005 adopt
H1-4 .007 .006 .103 .918 reject
H1-5 .311 .169 2.179 .029 adopt

H1-6 .448 .243 3.600 .000 adopt
H1-7 -.023 -.015 -.197 .844 reject

<Tab. 4-3-2> Relationship of job stress and burnout

4.3.3 의료기관 종사자의 직무스트레

스와 우울 간 관계 분석
의료기관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 4-3-3>과 같다.

비표준화

경로계수

표준화

경로계수
C.R p

채택

여부

H2-1 .070 .102 1.592 .111 reject
H2-2 .038 .045 .656 .512 reject
H2-3 .076 .090 1.556 .120 reject

H2-4 .044 .058 .903 .366 reject
H2-5 .286 .247 2.707 .007 adopt
H2-6 -.107 -.092 -1.191 .234 reject

H2-7 .017 .018 .213 .831 reject

<Tab. 4-3-3> Relationship of job stress and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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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의료기관 종사자의 정서적 소

진과 우울 간 관계 분석

의료기관 종사자의 정서적 소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 4-3-4>과 같다.

비표준화

경로계수

표준화

경로계수
C.R p

채택

여부

H3 .215 .342 4.520 .000 adopt

<Tab. 4-3-4> relationship of burnout and burnout

 

5. 결론 및 고찰

5.1 결론

본 연구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

와 우울의 관계에서 정서적 소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편의표본

추출법을 사용하여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

료수집하였고 총 298부의 유효 설문지를 통계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코딩 과정을 거쳐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5 및 AMO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의료기관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정서

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일부 유

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의 하부 요인 중 직무요구도, 직무

자율성결여, 관계갈등, 조직체계, 보상부적절은 

정서적 소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의료기관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우울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일부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스

트레스의 하부 요인 중 조직체계가 우울에 유

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의료기관 종사자의 정서적 소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유의한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2 고찰

본 연구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

와 정서적 소진, 우울의 영향 관계와 정서적 소

진이 매개하는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의 영향 관

계에 대해 파악하고자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에 

대해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5.2.1 의료기관 종사자의 직무스트레

스와 정서적 소진

Cho et al.(2010)는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소진의 영향 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직무스트레스가 소진에 유의한 정(+)의 영

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상사 및 동료와의 관계

와 역할갈등 등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로 소진

이 가중된다고 하여 관계갈등으로 인해 발생하

는 직무스트레스가 소진을 유발한다는 본 연구

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업무의 특성 등

으로 인해 의료기관은 타 직종에 비해 보수적

인 특성을 갖는 조직이며, 특히 간호 조직은 선

후배 관계가 분명하고 경력에 따른 입지 차이 

등 수직적인 관계 특성을 가지며 의사로부터 

전해 받는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

에 대인관계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가 더 큰 

것으로 생각된다. 또, 아동병원 종사자를 대상

으로 한 Kang(2017)의 연구에서도 직무스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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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Kang(2017)는 직무스트레스 중 직무요구도, 조

직체계, 직무불안정이 정서적 소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이는 과도한 직무로 

인해 느끼는 부담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지원 부족, 불충분한 교육 등으로 인해 직무스

트레스와 소진을 경험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본 연구와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는 

연구는 다수 존재하며, 여러 연구의 결과를 미

루어 볼 때 의료기관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 

감소를 위해서는 수평적이고 상호 존중하는 조

직 문화의 수립과 직무 수행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5.2.2 의료기관 종사자의 직무스트레

스와 우울

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Han(2016)의 연

구에서 직무스트레스와 우울 간에 유의한 정(+)

의 영향 관계가 있다고 하며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직무스트레스의 하부 요인 

중 직장문화,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무요구가 

우울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이는 조

직체계가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진 본 

연구의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특히 근무지의 장비나 시

설, 교육 훈련 등 업무를 위한 지원이 부족하고 

인사제도나 근무 평가 등이 부적절하며 부서 

간 업무 협조가 원활히 되지 않는 등의 환경에

서 직무스트레를 많이 느끼며 이로 인해 우울

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임상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2012)의 연구와 

Yoo(2014)의 연구 등(Lee, 2004, Um et al., 

2013)에서 직무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우

울의 경험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반면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Park et 

al.(2013)의 연구에서도 직무스트레스가 우울을 

높인다는 결과를 나타내었지만, 직무스트레스의 

하부 요인별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결과와는 전혀 달랐다. 이는 대상자

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

되며, 이상의 비교 결과들을 조합해 볼 때 의료

기관 종사자는 특히 직무수행을 위한 환경이나 

조직 체계, 업무를 위한 교육 등 지원이 적절하

지 않을 때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고 그로 인해 

우울을 경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업무상 요구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통해 직무스트레스와 우울

의 발생을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5.2.3 의료기관 종사자의 정서적 소

진과 우울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우울과 소진에 대해 

알아본 Kim(2018)의 연구에서 우울과 소진 간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Kim(2018)는 사무직 등 타 직업군과 비교하

였을 때 치과위생사의 정신건강 수준이 나빴으

며 소진의 정도가 아주 심각하다고 하였다. 직

장인을 대상으로 한 Cho(2020)의 연구에서도 소

진과 우울 사이에 높은 정(+)의 상관관계가 있

다고 하였으며 Song(2019)는 소진과 우울의 관

계에서 소진이 우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 하였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사무직 근로자, 

치과위생사, 직장인, 간호사 등 다양한 직종의 

근로자들이 정서적 소진과 우울을 경험하고 있

었으며, 의료기관 종사자 역시 정서적 소진으로 

인해 우울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Lee, 2015). 또한, Koo(2011)와 Yun et al.(2015)

의 연구에서는 소진이 적절히 해소되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면 호흡기 질환, 만성피로 등 

다양한 신체적 질병이 유발되고 우울증, 불안과 

같은 정서적 질환으로도 이어져 신체, 정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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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학문적 주장에 비해 정서적 소진과 

우울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실증적 연구

는 많지 않지만 영향 관계를 밝혀 예방책을 수

립하고 적절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

력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 정서적 소진과 우울의 관계에 대한 다양

한 주장을 토대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실증

적 의의를 밝혀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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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ㄴ

Job stress experienced during work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organization, such as performance 

improvement, but if not properly managed, it can cause physical diseases such as digestive diseases and 

mental diseases such as depression and neurological diseases. If job stress persists for a long time, it causes 

emotional exhaustion and depression, which has a significant adverse effect on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so proper management is essential. Therefore, in this study, a descriptive survey study was conducted using 

a self-report questionnaire method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emotional exhaustion and 

depression of medical institution worker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job stress of medical institution workers had a significant (+) 

effect on emotional exhaustion and depression, and emotional exhaustion of medical institution workers had a 

significant (+) effect on depression. Through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emotional exhaustion, and depression of hospital employees, and that emotional 

exhaustion acts as a paramete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depression.

Considering that job stress of hospital employees causes adverse organizational effects, such as threatening 

workers' mental and physical health and causing deterioration in the quality of medical services, 

organizational efforts will be needed to relieve and properly manage job stress of hospital employees.

Keywords: job stress, burn out, depression, hospital, hospital employee


